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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체크 ①] 심화수학 학습 시기가 대학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도자

료(2024.02.21)

수능에심화수학빠지면이공계학력저

하설은 사실 무근...수포자 양산 막고

수학교육정상화위한필수조치입니다.

▲ 교육부는 수능에서 심화수학을 제외하는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을 확정하였

수학․과학계는 최근정부가발표한 2028 수능 개편안에심화수학(미적분Ⅱ+기하)이 제외

된것에대해연일반발하며기고, 발언등의반대활동을하고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

상은시민들의판단을흐리게하고잘못된사실이그대로전파되는것을바로잡고,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사실을 확인하는 연속 보도를 낼 계획입니다.

[팩트체크 ①］심화수학을 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으면 이공계 대학 학력이 저하된다.

[팩트체크 ②］선진국 중 이공계열 대입에 미적분과 기하를 시험보지 않는 국가는 거의 없다.

[팩트체크 ③］수능에서 심화수학이 제외되면 대학교육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한다.

[팩트체크 ④］수능 시험 범위가 줄어들면 어려운 문항(킬러문항)이 많아진다.

[펙트체크 ⑤］수능에서 심화수학이 제외되더라도 사교육비가 줄어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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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이에 일부 이공계 대학 교수들은 수능 과목 배제가 이공계 대학의 학력저

하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일부 이공계 교수들의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보도자료를 작성함.

▲ 심화수학(미적분II와 기하)은 수능에서만 제외되었을 뿐 학교 내신에서 배울

수 있으며, 심화수학 학습 여부와 이공계 대학 학력저하는 서로 연관이 없음

▲ 심화수학이 수능에 포함되지 않아도 고교학점제에서 미적분II와 기하의 학습

내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음

▲ 대학은 수능이 아니어도 미적분 기하의 수강이력 및 학업성취도를 포함하는

학생부 전형으로도 학생들을 선발 할 수 있음. 서울 15개 대학 기준으로 수시

정시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모집하는 인원은 총 모집인원의 45%에 해당함

▲ 현재의 입시제도에서 수능에 심화수학이 포함되지 않으면 오히려 학교 수업

이 정상화되고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기를 수 있음.

▲ 심화수학의 제외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상대평가 대입제도의 전반적인 개편

임.

최근 개혁신당에서는 수학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인 ‘수학교육 책임제’를 제안

했습니다. 이 제도는 수학포기자(이하 ‘수포자’)를 양산하는 것을 방지해 과학기술 패

권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실천과제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AI와 우주산업 등

첨단산업의 기초가 되는 심화수학(미적분II, 기하)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즉, 수

포자 방지를 위해 심화수학을 도입하자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하지만, 개혁신당이 내세운 정책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발언과 전면적으로 배치되

는 것입니다. 이주호 장관은 지난 1월 5일 서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수학 교사들

과 ‘함께차담회’를 열고 “사교육 유발, 지나친 학습 부담, 학습격차로 인한 학생들의

흥미 저하 등 그동안 지적된 수학교육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심화수학을 제외하기

로 결정했다”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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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BS뉴스 보도자료 인용(2024.01.05.)

[그림 1] 서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함께 좌담회’(2024.1.5.)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발언에 따르면 수능에서 심화수학을 배제하는 것이 수포자를

양산하기 위한 방안도 아니며, 수학교육을 약화하는 방안도 아닙니다. 수포자 양산을

막기 위해서는 심화수학이 배제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이러

한 내용을 담은 2028 대입제도 확정안을 지난해 12월 27일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

지만 일부 이공계 교수들은 수능에서 심화수학을 배제하는 것이 첨단 인재 양성을

막고, 이공계 대학으로 진학하는 신입생의 학력 저하 현상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일축

하고 있습니다. 심화수학을 고등학교 때 학습하지 않으면 이공계로 진학하는 학생들

의 수학 역량이 부족해 이공계 전체의 학력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일부 이공계 교

수의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수능에서 심화수학이 제외되면 고등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특정

교과가 수능 출제 범위에서 빠지면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되지 않았던 고교학점제 이

전의 경험에 기반한 신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수능과목과 고교 교육

과정의 연계성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수능 과목에서 빠진다고 해서 학교에서 해당

내용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현 수학과 교육과정(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수학과목에 편제되어

있는 과목에는 일반선택 과목인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 ‘확률과 통계’와 진로선

택과목인 ‘기하’, ‘경제수학’과 ‘수학과제 탐구’ 등의 과목이 있습니다. 이 중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 ‘확률과 통계’와 ‘기하’는 현재 수능 시험 출제범위에 포함되어 있

지만 ‘경제수학’과 ‘수학과제 탐구’ 는 수능 출제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능

출제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두 과목을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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닙니다. 아래 표는 ‘학교알리미(https://www.schoolinfo.go.kr)’를 통해 확인한 A고등

학교의 2023학년도 3개 학년 교육과정 운영표입니다. 여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경제수학’과 ‘수학과제 탐구’는 수능과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표

에 시수가 배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능에서 빠지면 고등학교 학교

수업에서도 다루지 않을 것이라는 일부 이공계 교수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구분 교과
영역

교과
(군) 분류 과목 기준

단위
편성
단위

필수 기초 수학
공통 수학 8 8
일반 수학Ⅰ 5 4

선택 기초 수학

일반
수학Ⅱ 5 4
미적분 5 4

확률과 통계 5 4

진로
기하 5 4

경제수학 5 4
수학과제 탐구 5 4

(출처 : 학교알리미)

[표 1] A고등학교 2023학년도 3개 학년 교육과정 운영표(수학교과)

교육
과정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수능
출제범위

(2024학년도)

2022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수능
출제범위

(2028학년도)

비고

고등학교
수학 

교과목

공통과목 공통수학 공통과목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일반선택 수학Ⅰ ○ 일반선택 *대수 ○
일반선택 수학Ⅱ ○ 일반선택 **미적분Ⅰ ○
일반선택 확률과 통계 ○ 일반선택 확률과 통계 ○
일반선택 미적분 ○ 진로선택 ***미적분Ⅱ

심화수학
진로선택 기하 ○ 진로선택 기하
진로선택 경제수학 진로선택 경제수학
진로선택 인공지능 수학 진로선택 인공지능 수학
진로선택 기본수학 진로선택 직무수학
진로선택 수학과제 탐구 융합선택 수학과제 탐구
진로선택 실용수학 융합선택 실용통계

융합선택 수학과 문화
*‘대수’는 2015 수학과 개정 교육과정에서 ‘수학Ⅰ’의 학습 내용과 동일함.

**‘미적분Ⅰ’은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수학Ⅱ’의 학습 내용과 동일함
***‘미적분Ⅱ’은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미적분’의 학습 내용과 동일함

****2028학년도 수능 출제범위는 교육부가 고시한 2028 확정안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표 2]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과 2022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과목 편제

위 [표 2]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2028 대입제도에서 말하는 심화수학은 2022 개정

교육과정 기준으로 미적분II와 기하를 합친 교과를 말합니다. 미적분II와 기하의 학습

https://www.school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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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각각 현재의 미적분과 기하의 학습 내용과 동일합니다.

■ 심화수학이 수능에 포함되지 않아도 고교학점제에서 미적분II와 기하의 학습

내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음.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8 대학 입시제도 확정안에 따르면, 심화수학 신설로

사교육이 유발되어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고교학점제를

통해 심화수학 학습 결과를 대학이 평가할 수 있으므로 심화수학을 제외한다고 하였

습니다.

(출처 : 교육부 보도자료(2023.12.27.)

[그림 2] 2028 대학입시제도 확정안 별첨 자료

(출처 : 교육부 보도자료(2023.12.27.)

[그림 3] 2028 대학입시제도 확정안 보도자료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관심사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교육제도입니다. 수능 출제범위

에서 제외되더라도,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 심화수학을 가르칠 수 있

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수준과 관심사에 따라 다양한 수학 과목을 제공하고,

학생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습니다.



- 6 -

(출처 : 교육부 보도자료(2021.2.16.)

[그림 4] 고교학점제 정의

\

조상훈 숭실대학교 입학처장은 이공계 인재 평가를 위해 심화수학이 필요하다는 일

부 이공계 교수의 주장에 대해 ‘심화수학을 도입하면 상위권 대학과 의대 등에 진학

하기 위한 필수과목이 돼 과도한 경쟁, 사교육 의존 등 사회적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 역시 간과하기 어려우며,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한 미래 교육의 방

향에 따라 고교는 미적분Ⅱ와 기하가 필요한 대학은 내신 평가 시 전공 적합성 수월

성 항목에 심화학습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하였습니다.(출

처: 세계일보 기고문 2024.1.1.)

■ 대학은 수능이 아니어도 미적분 기하의 수강이력 및 학업성취도를 포함하는

학생부 전형으로도 학생들을 선발 할 수 있음. 서울 15개 대학 기준으로 수시 정

시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모집하는 인원은 총 모집인원의 45%에 해당함(2024학

년도 입시 기준)

아래 [표 3]은 2024학년도 서울 15개 대학의 수시·정시에서의 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

전형의 선발인원과 그 비율을 조사한 것입니다. 이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수시

와 정시에서 학생부 전형으로만 뽑는 인원이 전체의 45.9%에 해당합니다. 이는 수시

와 정시의 합격인원 중 절반이 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을 포함한 학생부 위주 전

형으로 선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7 -

NO 대학 이름

모집 인원
(단위: 명) (단위: %)

총
선발 인원 *교과 **종합 학생부 계 교과 비율 종합

비율 학생부 비율

1 건국대 3,330 342 1,115 1,457 10.3 33.5 43.8

2 경희대 5,318 578 1,540 2,118 10.9 29.0 39.8

3 고려대 4,398 679 1,844 2,523 15.4 41.9 57.4

4 동국대 3,134 556 827 1,383 17.7 26.4 44.1

5 서강대 1,743 178 679 857 10.2 39.0 48.2

6 성균관대 3,949 402 1,435 1,837 10.2 36.3 46.5

7 숙명여대 2,421 252 737 989 10.4 30.4 40.9

8 서울대 3,704 0 2,111 2,111 0.0 57.0 57.0

9 서울시립재 1,850 228 625 853 12.3 33.8 46.1

10 이화여대 3,390 400 1,122 1,522 11.8 33.1 44.9

11 연세대 3,840 501 1,135 1,636 13.0 29.6 42.6

12 중앙대 4,887 504 1,409 1,913 10.3 28.8 39.1

13 한국외대 1,871 206 543 749 11.0 29.0 40.0

14 한양대 2,949 332 956 1,288 11.3 32.4 43.7

15 홍익대 2,752 313 748 1,061 11.4 27.2 38.6

합 계 49,536 5,471 16,826 22,297 11.0 34.0 45.0
*‘교과’는 ‘교과전형’을 말함.

**‘종합’은 ‘학생부종합전형’을 말함.

(출처 : 각 대학별 수시 정시 전형 모집요강)

[표 3] 서울 15개 대학 2024학년도

수시·정시 학생부전형(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모집인원

서울 15개 대학 기준으로 총 모집인원의 절반 가량을 선발하는 학생부 위주 전형의

경우 고등학교에서 수강한 교과목의 전공적합성을 반영하는데, 자연 계열의 경우 미

적분과 기하 과목의 수강 이력과 학업성취도를 전형에 반영하기 때문에 해당 과목이

수능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자연계열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이 과목을 수강하

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교과전형이나 학생부종합전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수능에서 제외된 과목이라고 하더라도 이공계 학력저하는 기우에 불과

합니다. 나아가, 심화수학이 수능에 배제되는 것이 오히려 학교에서 학생부 전형의

강화로 이어져 학생들이 학교에서 심화수학의 내용을 충분히 깊고 심도 있게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현재의 입시제도에서 수능에 심화수학이 포함되지 않으면 오히려 학교 수업

이 정상화되고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기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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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과 함께 초등학교 6

학년 학생 1,496명, 중학교 3학년 학생 1,010명,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201명 총 3,707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44.9%, 중학

교 3학년 학생의 60.6%,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72.4%가 수학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

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수학 공부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것은 학생들의 수

학 학습 동기 저하 및 학습 부담감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출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그림 5] ‘나는 수학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에 대한 학생 응답

수능에서 심화수학을 제외하는 것은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수학 학습 부담

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도 완화될 것이며, 수학 학습

동기 또한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교사들은 수능 문제풀이 집중식 수업

에서 벗어나, 수학 개념을 보다 심도 있게 다루는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어

려운 문제를 푸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에 집중하는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수학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교 수업을

통해 미적분II와 기하와 관련된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현행 입시제도에서 단순히 문제풀이 기술자로 전락한 학생들을 이공계에서 필

요한 수학적 역량을 갖춘 인재로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 심화수학의 제외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상대평가 대입제도의 전반적인 개편

임.

심화수학 수능 제외는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줄이고 공교육 수학 수업의 정상화

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수학 학력을 떨어뜨리는 결정적 요인은 단언컨대

수능 출제범위의 축소가 아니라, 수학교과 성취도와 무관하게 남들보다 많이, 빨리

정답을 맞히기 위해 풀어대는 훈련을 조장하는 상대평가 대입제도입니다. 현행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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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중심의 대입제도가 전면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학생들의 수학적 역량 향상과

이공계 인재 양성은 그 한계를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등급을 매기고 등수를 부여하

고 우열을 가리는 상대평가의 입시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수학을 수학답

게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대입시험에서 심화수학에 해당하는 미적분 과목을 선택하고 많은 이

공계 대학에서도 미적분 성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공계 대학

신입생의 수학 기초학력 부진이 존재한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현실입니다. ‘단순히 학

습내용의 양을 줄였기 때문에 학력저하가 발생했다’라고 주장하는 이공계 대학 측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히려 수능 심화수학의 제외는 △학교수업 정상화, △수학사교육 경감, △수포자 양

산 방지뿐만 아니라 △이공계 신입생의 학력저하 현상을 막는 것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육 당국은 이번 2028학년도 대입개편안뿐 아니라, 향후의 대입개편에

서도 수능에서 심화수학 추가 검토를 백지화한 취지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수학 학력을 저하시키는 근본적 원흉인 상대평가 입시제도의 개편을 우선 과제로 추

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2024. 2. 21.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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